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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언더 팝은 타일, 벽지, 바닥재, 패브릭 등 집 안을 장식하는 모든 요소를 

다룬다. 대표의 말을 빌려 소개하자면 ‘집 안 피부결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그녀의 세컨드 하우스이자 스튜디오 공간에는 ‘라즈베리 베렛(Raspberry 

Beret), ‘페일 블루 아이즈(Pale Blue Eyes)’, ‘퍼플 헤이즈(Purple Haze)’ 등 

유명 팝송 제목을 붙인, 직접 고른 64개 컬러가 벽, 바닥, 가구, 소파에 번

져 있고 패턴 타일이 미술 작품처럼 벽에 걸려 있다. 단색과 미니멀 디자

인을 선호하는 덴마크인들도 스튜디오 문을 두드린다. 세 아이를 둔 싱글

맘으로 13살 막내의 홈스쿨링도 맡고 있고, 이탈리아 건축가 엘리사 오시

노(Elisa Ossino)와 H+O를 결성해 함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만의 호흡법을 찾기 위해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루

틴은 초월 명상이다.  

매일 아침마다 20분씩 한다는 초월 명상이 뭔가요? 지난 26년간 라마나 

마하르시 요가를 꾸준히 했고, 요가 프로그램 중 일부로 초월 명상법을 배

웠어요. 초월 명상은 만트라를 암송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몸의 감

각에 집중하는 명상법이죠. 코로나19로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할 때는 생

각을 비워내려고 애쓰기보다 본능에 집중해 다시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시

간을 가져야 합니다. 도구는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조

용하고 어두운 장소를 찾아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아요. 명상 주문

을 외우는데, 저는 “옴 샨티, 샨티, 샨티(Om Shanti, Shanti, Shanti)”를 읊

조리죠. 리듬감 있게 암송하다 보면 잡생각에서 벗어나고 감각, 생각, 감정

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명상이 각광받고 있어요. 코로나19로 타인을 쉽게 만날 수 없

지만 명상으로 자신과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명상은 상황을 

디자인 브랜드 파일 언더 팝(File Under Pop) 

대표 조세핀 아크바마 호프메이어의 하루는 

고독에서 시작한다.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매일 20분씩 행하는 초월 명상이 그것. 머리보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일은 코로나19가 남긴 

두서없는 감정까지 말끔하게 지워준다. 

각자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할 때  

 

조세핀 아크바마 

호프메이어    

File under Pop & H+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용하고 어두운 장소를 

찾아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아요. “옴 샨티, 

샨티, 샨티” 하고 주문을 

외우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감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routine

w
rit

er
 계

안
나

 p
ho

to
gr

ap
he

r 아
콜

렉
티

브

C O P E N H A G E N

L I F E



20   STYLER 2021 FEBRUARY 2021 FEBRUARY STYLER   21  

바꾸지 못해요. 우울감을 깨끗이 털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일어나지 않는 일과 걱정거리에 함몰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해

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상태를 빠르게 인지하고, 불필요하고 부정적

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죠. 슬프고 화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을 

날씨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나면 해가 뜨고 또다시 거친 바

람이 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일과 육아를 동시에 잘해내야 하는 저 

같은 싱글맘에게는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세요. 저보다 타인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늘

었어요. 대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독립했지만, 아직 13살인 막내는 여러모

로 제 손길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학교에 못가고 집에서 컴퓨터로 홈스

쿨링을 해야 해서 제가 오전에는 집에서 일하다 점심시간이 지나 스튜디

오로 출근해요. 스튜디오까지는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차를 탈 

수도 있지만 운동 삼아 바닷길을 따라 걷죠. 걸으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걷기도 명상의 일부니까요. 해가 지는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와요. 일이 많을 때는 스튜디오에 머무르고요. 저녁을 먹고 

다시 일하다가 10시쯤 침실로 가요. 

퇴근 후 다시 집에서 일을 하나요? 덴마크인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

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저에게 일은 자아 실현의 방법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잘나가는 가수 생활을 접고 이 일을 택했을 정

도로 디자인 작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끼니 챙기듯 일하는 시간을 간헐적으로 배치하고, 일중독자처럼 일

하는 대신 안식기를 만들었어요. 여름휴가 두 달 동안 산속에 있는 서머

하우스에서 명상, 요가,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요. 

아와서 욕실이 어두워 밝은 컬러로 칠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제 대답

은 이거였어요. “왜요? 하루에 20분 정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

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둠이 싫으면 조명을 켜면 되잖아요?” 집에는 어둠

도 있어야 해요. 거친 소재도 있어야 하고요. 빛과 어둠이 잘 조화돼야 평

화롭고 안전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단, 컬러를 직설적으로 쓰면 금방 질려

버려요. 슬며시 감추거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컬러를 포인트로 응용하는 

반어법과 도치법이 필요하죠. 

컬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은 어떻게 터득했나요? 아버지 쪽 혈통이 

아프리카 가나예요. 아버지도 덴마크에서 자라 아프리카 문화에 익숙지는 

않지만 체험하지 않아도 DNA에 자유와 야성이 흐르는 것 같아요. 2년 전 

가나로 여행을 갔는데, 생애 처음으로 부족 친척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부족 대대로 내려오는 컬러, 패턴을 배웠고 이를 응용해 타일 컬렉션을 만

들었죠. 스튜디오 벽에 걸린 타일 아트 작품이 그거예요. 

자세히 보니 공간마다 의자가 놓여 있네요. 의자는 세상을 낮은 시야로 달

리 바라보게 하죠. 또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실제 등을 토닥이

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찰스 앤 레이 임스 데스크 체어, 프랑스 

디자이너 매튜 마테고트의 옐로 나가사키 체어 등이 있는데, 가장 아끼는 

것은 덴마크의 상징적 디자이너 핀 율의 펠리칸 체어예요. 핀 율은 저만큼 

컬러를 사랑하는 디자이너였죠. 

주변에 꼭 있어야 하는 애착 물건이 있을까요?

현대인이라면 휴대폰이겠죠?(웃음) 애착 물건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청소 

도구가 없으면 불안해요. 정돈된 상태를 좋아하는데 미팅 한 번 하고 나면 

책상이 각종 컬러 칩으로 엉망이 되죠. 책장에 올려둔 카트린 라벤 다비드

센의 유리 작품과 종이를 가위로 오려낸 것 같은 마티아스 몰링 모텐센의 

작품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수시로 청소해요. 뭐든지 수직, 수평에 맞게 가

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밝고 어두운 컬러를 조화롭게 

응용한 감각적인 욕실, 프레데리크 

5세 왕조 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 흥미롭다. 거실과 

미니 미팅룸에는 컬러가 돋보이는 

타일 아트와 핀 율의 포엣 소파, 

MA/U 스튜디오 가구, 지오 

사파티의 2065 펜던트 등을 

배치해 컨템퍼러리 분위기를 

강조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 

마티아스 몰링 모트센의 작품은  

책상 맞은편에 걸어 두었다.

어떻게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나요? 전문 음

악 학교를 나온 후 가수로 활동하면서 조 코커(Joe Cocker)와 릭 애스트

리(Rick Astley)의 백 보컬과 작곡을 맡았죠. ‘파일 언더 팝’이라는 회사명

과 제품명 모두 팝송 제목과 관련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시초는 음악 

공부를 위해 2000년 이탈리아에서 생활했을 때예요. 덴마크와 달리 도시

마다 번져 있는 강렬한 색채에 반했고, 에트나산 근처에서 발견한 용암석

과 대리석에 푹 빠졌죠. 디자인 학교에 등록하는 대신 타일 회사에 취직

했고 일하면서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2015년 창업했죠.  

 

당신을 차별화하는 것은 컬러인가요? 사실 컬러 자체는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 가지 컬러가 한데 모여 만드는 화음, 빛, 그림자, 질감 등 대조적인 요

소와 ‘불협화음’이 차이를 만들죠. 타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제품에는 

1%의 광택이 섞여 있어요. 광택은 자연광을 붙잡아 컬러를 선명하고 정직

하게 드러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의 움직임에 따라 광채가 달라지

면서 색이 움직이는 느낌을 줘요. 또한 바닥, 가구, 오브제에 따라 컬러의 

표정이 변하죠. 이렇게 여러 요소를 하나의 풍경 안에 배치하는 저만의 인

테리어 작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컬러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집 안 전체에 컬러를 입히는 자체를 부담스

러워해요. 특히 흑백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컬

러 장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네요. 20세기 덴마크 유명 디자이

너 아르네 야콥센, 핀 율, 카레 클린트 등은 컬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했

어요. 그들의 빈티지 작품을 보면 예상을 벗어나는 컬러와 장식적 디자인

이 많아요. 요즘에도 뉴 노르딕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노톤에서 벗어나 다

양한 컬러를 사용하는 디자인이 유행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컬러

를 읽는 방식과 조합법이 너무 단순해요. 얼마 전 어느 클라이언트가 찾


